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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목길 모퉁이의 그 꽃

이한결

 신선한 바람이 불고 싱그러운 풀이 돋아나는 봄, 나는 익숙했던 학교를 떠나 

낯선 중학교에 도착했다.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웠지만, 며칠이 지나고 나는 

어찌 저찌 학교에 적응하여 반 친구들과 조금씩 친해져 가는 중이었다. 학교 

교칙도 잘 지키고 선생님들의 얼굴도 익힐 때쯤, 나와 친구들은 학교에 모두 

적응이 된 참이었다.

 마음이 편해지면 주위의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던가. 나도 

그랬던 것 같다. 

우리 학교는 용현여중과 한 골목길을 두고 마주 보고 있다. 우리 집에서 학교로 

가려면 그 골목길을 통해 등교해야 한다, 그 골목길 이름은 휘파람길인데, 

휘파람길을 따라 예쁜 장미들이 줄지어 있어 유명하다. 푸릇푸릇 새싹이 

돋아나는 4월이 되자 휘파람길 골목도 장미로 가득 찼다. 내 친구들도 등굣길에 

아름다운 장미를 보며 칭찬했다.

“야, 저 장미가 제일 예쁜데?”

  그때는 나도 빨갛고 탐스러운 장미의 아름다움이 눈에 띄었다.

 다음날, 언제나 그렇듯 잠에 다 깨지도 못하고 등교를 하던 중이었다. 그날따라 

제정신을 못 차리고 길을 걷고 있던 중, 돌부리에 걸려 넘어 질뻔했다. 바닥에 

떨어진 놀란 가슴을 주워 담을 때, 눈 앞에 이름 모를 들꽃이 하나 있었다. 

그때는 그저 한번 만난 이름 모를 들꽃이었다. 하지만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

바뀌었다. 신기하게도 등교할 때마다 그 들꽃이 눈에 들어왔다. 들꽃은 장미 

밑에 있어 보기도 힘들지만 계속 내 눈에 들어왔다. 귀여운 노란 색에 어디서든 

보기 쉬운 쌍떡잎 꽃이지만 이상하게 나는 그 꽃만 보였다. 노란색 꽃잎이 

펴질까 말까 한 모습이였는데, 빨간 장미와 다르게 조그마한 것이 귀엽고 그 

꽃만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. 또 한번 신경 쓰이면 계속 눈과 귀에 

들어오는 내 성격 때문인거 같기도 하다.

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등굣길에 매일 같이 보이는 그 꽃의 이름이 

궁금해졌다. 우연의 일치로 학교에서 생물사랑수업이 있어 수업시간에 꽃 

이름을 물어보았다.

 “선생님 이 꽃 이름은 뭔가요?”

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았는데 선생님께서는‘애기똥풀’이라고 하셨다. 이름을 

알고 나니 더 특별하게 보였다.

 몇 달 후 애기똥풀 위에 있던 장미가 모두 떨어졌다. 하지만 애기똥풀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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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나처럼 꼿꼿이 서 있었다. 그 예쁘던 장미가 떨어지니 오히려 밑에 있던 

애기똥풀이 더 예뻐 보였다. 이런 걸 보니 한순간의 아름다움보다는 많이 

예쁘지는 않아도 오랫동안 꾸준히 살아가는게 더 아름다워 보였다. 현실도 

그렇다 잠시만 빛나다 사라지는 사람은 결국 잊혀지지만 오랫동안 노력하고 

연습하면 전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.   


